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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개요:  

이 책은 윤치호(1865~1945)의 인생 및 사상의 형성과 그 변화를 근대 동아시아의 

지식인 에토스의 형성과 변용의 한 예로 살핀 것이며, 조선의 근대 나아가 동아시아의 

근대를 재고해 본 것이다.  

이 책에서는 근대 전환기의 동아시아 지식인 에토스에 주목하여 근대 동아시아의 지

식인의 ‘사상’, ‘구상 및 실천’, 그 ‘변용’을 문제로 삼아 근대 동아시아의 지식인 문제를 

검토했다. 근대 동아시아의 지식인 에토스는 한학적 소양 및 유학적 사상에 근거한 사

대부층의 특성과 자국어 리터러시의 소양 및 계몽사상에 근거한 시민층의 특성이 혼재

하는 것이며, 양자가 상호 연계하고 길항하는 가운데 형성되고 변형되어 가는 것이다. 

윤치호의 사상의 변화, 조선의 지식인들의 해외경험, 계몽의 에크리튀르에 관한 검토를 

통해서 윤치호의 인생과 사상이 당시의 동아시아의 트랜스내셔널한 문화 및 정치적 상

황 속에서 형성되고 변용된 것임을 밝혔다. 그리고 윤치호의 사상의 변화에는 동아시아

의 트랜스내셔널리티라는 문맥에 근거한 ‘동아시아/조선의 근대’의 다이나미즘이 그 배

경이 되었음을 확인하고, 조선 지식인의 한 예를 통해서 근대 동아시아의 지식인 에토

스의 특징과 그 변용에 대한 이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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